
(인도자용) 

우리가 선택한 삶 “성령의 열매” 6 

“친절로 옷 입기” 

 

  마음열기  

여자가 설레는 ‘남자의 배려’ 8가지 

1. 인도를 걷고 있는데 남자가 인도 안쪽으로 살짝 밀어줄 때 

2.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겼어?”라고 연락 올 때 

3.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줄 때 

4.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자 칭찬을 해 줄 때 

5. 눈을 마주치며 집중해서 들어줄 때 

6.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개념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7. 걱정해 줄 때 

8. 나에게 맞춰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 

1.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2. 남편에게 여성의 시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3. 가끔씩 남편을 칭찬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남편에게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5. 그저 사랑하게만 하면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6. 예전의 불만을 다시 꺼내서는 안 된다.  

7. 주는 것만이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8. 당신의 시간을 모두 아이들과 사용해서 남편과 보낼 시간을 없게 해서는 안 된다.  

9. 인색함과 절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10. 남편의 작은 사치에 툴툴거리며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꼭 지켜야 할 11가지 에티켓_블랑쉬 에버트 

- 남자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 중 당신

이 잘 하고 있는 항목 혹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



어 보세요.  

 

-  아내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 얼마나 에티켓을 지키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 

중 당신의 가슴을 콕 콕 찌르는 항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또 이것만큼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자비(친절)로

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잠언 11:17 

17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

라 

 

잠언 21:21 

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 잠언 21:21, 잠언 11:17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다.  

 

 

-  아래 성경구절은 자비(친절)로운 사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아

래 괄호를 채우고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빌립보서 2:4 

4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                                               )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잠언 15:4 



4 (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0:32 

32 의인의 입술은 (                     )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로마서 12:15 

15 (            )하는 사람들과 함께 (           )하고, (           )하는 사람들과 

함께 (           )하십시오 

- 잠언 21:21, 잠언 11:17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다.  

 

2. 아래 글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주세요.  

에베소서 2:8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함께 있다. 로버트 번즈라는 시인은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하나

님을 많이 닮은 마음이라고 소개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자비에 대한 빚진 자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위 글에서 “은혜와 자비

는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와 자비”는 어떻게 다른지 서로 나누어 주세

요. 

 

-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자비(친절)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가장 닮은 마



음’이라 말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며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당

장 당신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나눌

수 있을지 나누어 주세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자비를 일부러 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책을 읽는 것과 

실제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비를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스라는 말과 혼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어쩌면 더 적절하게 

불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동시킬 수 있는지 

도전해 보세요. 

 

  기도 


